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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 사노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남녀고용평등 힘써온 

공로 인정받아 

* 사노피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각 50.8%, 53.7%로 지난 3 년간 지속 증가 

 

대한민국 서울, 2024 년 7 월 9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지난 5 월 

28 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2020 년 46.3% → 2023 년 50.8%)과 여성 관리자 비율(2020 년 

47.3% → 2023 년 53.7%)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노피는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집중근무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근무일의 50% 이상 자유롭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WEWE(Whenever Wherev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4 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1 년 

도래 시점부터 27 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정착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기업문화를 강화하며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사노피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의 좋은 시도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녀고용평등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 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사노피는 지난 

2013 년과 2016 년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 년에 다시 한번 선정되어 오는 2026 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정경희)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